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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처리로 작물 파종 돕는다!
특허청, 간편하게 싹틔우는 기술 선보여 … 발아율 높고 노동력 절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산품 생산이 절실한 가운데 작물재배의 첫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씨앗발아 및 파종기술에 관련된 획기적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출원된 씨앗발아 촉진 및 파종 관련 기술은 모두 193건으로 1999년 이전

까지는 매년 12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1999년을 경계로 급증해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0건 이상 지속적으로 출

원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개발도 2-3년 전에는 씨앗을 씨앗시트(Seed Sheet), 씨앗테이프(Seed Tape), 씨앗펠렛화하는 파종 간편

화 가공기술, 또는 씨앗에 화학적․물리적 처리를 하는 단독적인 발아촉진 기술이 주종을 이루었던 반면, 최근

에는 씨앗의 발아율을 높여 추가 파종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파종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등 2가

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발아기 내에서 작물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최적 환경조건을 조성하고 제어하는 자동

발아기에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씨앗발아 촉진 및 파종기술로는 한지 등 종이로 구성된 매트의 윗부분에 발아 촉진제, 병충해 방제제, 비료 

및 씨앗이 부착되고 매트의 아래 부분에 수분공급이 가능하도록 식물성 부직포가 부착된 혁신적인 씨앗발아용 

매트가 개발됐다.

씨앗 발아용 매트는 발아율이 향상되고 파종작업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직포가 썩어서 유기질 비료로 변

환하므로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묘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또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발아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는 씨앗에 일장처리, 저온처리 등을 더하는 물리적 

방법, 생장촉진 물질이나 살균제 등을 처리하는 화학적 방법, 작업을 간편화하기 위해 씨앗과 비료 등을 혼합

해 파종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꾸준히 상품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 농업 노동력 부족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농작물 시장 개방이 진전되고 있는 만큼 

파종기술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한 파종, 알맞은 씨앗 가공기술, 자동발아기 및 제어방법, 건전묘 생산을 

위한 씨앗처리 기술 등이 속속 개발돼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09>


